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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학교에서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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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여름철에 산란된 털진드기 알이 가을철이 되면 부화하여 털진드기 유충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털진

드기 유충은 성장하기 위해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는데,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한다.

잠복기는 1-3주 정도이며,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약 60%에서는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 그림)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주로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인 겨드랑이,

가슴, 종아리, 사타구니 등에서 많이 확인된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가 서식하는 수풀환경에 노출되어 주로 발생한다. 텃밭가꾸기와 같은 체험활동, 풀밭 위에 누워서 휴식하기,

농사관련 작업에 참여한 경우 감염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 따라서 야외작업 시에는 긴팔, 긴바지, 모자, 장화 등을 착용해야 하고, 야

외활동 시에는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아야 하며, 휴식 시 돗자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집으로 들아간 즉시 목욕 및 샤워를 하

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SFTS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참진드기(그림)에 물려 발생한다. 하지만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

나 체액에 직접 노출되어 전파될 수 있으며,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나 강아지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SFTS는 주로 4월에서부터 11월까지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농업 관련 작업, 등산, 성묘, 벌초 등의 활동이 이루어

질 때,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서식하던 참진드기는 지나가는 사람과 접촉하면서 노출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SFTS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진드

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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